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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Realty Times
4년 앞당겨 올해부터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부지를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새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유엔사 부지를 시작으로 2017년 캠프킴 부지, 2019

년 수송부 부지 순으로 개발

한다.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

지면 지난해 용산역국제업무

지구 개발 무산 충격으로 침

체된 용산 일대가 다시 강북 

부동산 시장의 핵으로 떠오

를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에

선 사업의 성패가 아직은 불

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평택 주한미군기지 조성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지가 미지수이며, 정부와 서울시와의 개발 이견, 도심지역의 오피스 공급 과잉 등 

개발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임대수익률로 본 서울 10대 상권
상권을 평가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는‘임대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상권의 발

달에는 임대료 상승이 뒤따르고 공실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자

연스레 임대수익률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지역의 상권 중에 임대수익

률이 가장 높은 곳은 명동상권으로 나타났다. 명동상권은 2014년 1~3분기까지 

수익률은 7.03%였다. 2013년 가로수길의 부상으로 신사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1년 만에 다시 복귀했다. 워낙 높은 임대료 수준을 자랑하는 명동지역은 올해도 

화장품, 의류 브랜드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하면서 임대료 상승을 견인했다. 명동

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상권은 6.56%

를 기록한 혜화동상권이다. 2013년 같

은 기간 3.9%로 11위에 그쳤으나 올해 

9계단이나 수직상승했다. 이는 2014

년 한 해 공연문화가 더욱 정착돼 다

양한 연령층이 대학로를 찾고 있는데

다 여러 안테나숍들이 상륙하며 투자

수익률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

다. 혜화에 이어 홍대·합정이 5.96%

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상권으로 꼽혔

으며 공덕(5.93%), 사당(5.78%), 종로

(5.53%), 광화문(5.51%) 등 전통의 강

자들이 뒤를 이었다. 새롭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높은 임대수익률 상승을 

기록한 서초(5.14%)와 이태원(5.11%)은 각각 8위와 9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태원

의 경우 육군중앙경리단(현, 국군재정관리단) 인근이 명소로 떠오르며 단기간에 

투자수익률이 상승했다. 

2014년 상가 평균 분양가 14년만에 최고
2014년 한 해 동안 분양한 상가는 총 304개 단지로 전년대비 9.4% 증가했다. 

2014년 공급된 상가의 평균분양가는 2718만원/3.3㎡(1층 기준)으로 2000년 이 

올 상반기 서울 도심 불꺼진 오피스 늘어난다
올 상반기 서울 도심지역의 공실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타워 8(청진 8구역)과 트윈시티(동자 8구역)가 올 상반기로 완공시

기가 연기되면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서울의 4분기 평균공실률은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에서는 D타워가 지난해 4분기에 완공되었으며, 전체 면적 

중 약 50%는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부의 사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나머지 50%

는 임대시장에 공급됐다. 대림산업 이전으로 발생하는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2

개동 중 1개동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 임차계약을 결정했다. 서울스퀘어 빌

딩의 경우 하나은행이 지난해 4분기 전용 12,562㎡ 이상 규모로 입주를 결정

함으로써 공실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지역은 메리츠타워에 아카마

이 등의 신규 임대계약으로 공실률이 소폭 하락했고 ING타워는 교보생명과 산

텐제약의 추가계약으로 100% 입주율을 기록했다. 강남지역 권역 내에서 임대

차 수요 이동은 활발했지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는 강남

지역의 공실률 상승 흐름은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의도 지역은 전경련회관 

빌딩의 대형 임차인 계약으로 인해 전분기 44%에 달했던 전경련회관 공실률이 

22%로 감소하면서 여의도지역 공실률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이후부

터는 오피스 공급이 줄면서 기존 임차인 위주의 시장이 점진적으로 임대인 위

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용산, 미군 이전부지 개발 탄력
용산 주한미군 이전기지 개발을 두고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전체 부지(243만

㎡)의 90% 이상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3개 부지(캠프킴·

유엔사·수송부) 17만9천㎡의 개발방식을 놓고 맞서왔다. 정부는 세 개 부지 모

두 용적률 800% 이상의 고층 업무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

시는 강남의 남산 조망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지부진

하던 협상은 지난해 말 정부가 서울시 의견을 먼저 수용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서울시 요구대로 기지 동쪽인 유엔사·수송부 부지는 건물 높이

를 70m(20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서울시는 캠프킴 부지를 고층 단

지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 

였다. 수송부 부지 반환 절차가 끝나는 2019년 세 곳을 동시 개발한다는 계획을

■ 오피스 / 빌딩

■ 리테일 /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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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2005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매입가격도 껑충 뛰었

다. 도심권 내 대형 오피스 및 강남권 소재 중소형 오피스에 대한 매입 경쟁으

로 서울지역 오피스빌딩 3.3㎡당 거래가는 2014년 3분기 1321만원 대비 큰 폭

으로 상승한 1976만원을 기록했다. 대형 오피스빌딩에 대한 투자 경쟁현상도 

여전했다. 특히 외국자본의 국내 오피스빌딩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외국자본의 

종류도 기존 선진국 기관투자가 중심에서 중동지역 연기금, 중국 금융사 등으

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 오피스빌딩 수익률 저하
주로 국내 오피스빌딩을 부동산펀드의 투자처로 설정해왔던 자산운용사들의 고

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오피스빌딩에 관심을 보이는 국내외 투자자 증가 등

으로 수익률이 내림세를 걷고 있는데다 신규 공급 감소에 따라 매력을 느낄 만

한 물건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부동산펀드 설정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다. 최근 해외 실물자산이나 NPL(부실채권) 등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4분기 부동산펀드의 설정건수와 설정액은 분기별 실적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설정액 2조 1165억원 가운데 해외 투자액

은 절반에 다다른 8663억원이다. 여기에 국내의 경우 80~90%에 달했던 오

피스의 비중이 50%대로 떨어졌고, 그 빈자리를 일시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보

이고 있는 호텔이나 NPL이 채우고 있다. 오피스빌딩에 투자한 펀드의 감소는 

올해에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추산 결

과, 2013년 국내 오피스빌딩의 연수익률은 평균 7%대를 형성, 최대 10%를 넘

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5%를 하회하고 있다. 오피스빌딩

의 공급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오피스빌딩 시장에 발을 들이는 투자자

의 증가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자산운용업계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
외국 자본, 코리아 빌딩 사들인다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서울 중구 회현동의‘

스테이트타워 남산’을 3.3㎡당 2490만원, 총 5031억원에 사들여 3.3㎡당 매

각가격으로 국내 오피스빌딩 거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빌딩은 지하 6

층, 지상 24층 규모로 남산 자락에 있는 데다 명동과도 가까워 알짜 매물로 꼽

혔다. 싱가포르계 부동산투자회사 아센다스와 유럽계 도이치자산운용이 막판

까지 경쟁을 벌이다가 최고가를 써낸 ADIA가 품에 안았다. 외국계 자본들이 한

국 부동산 사냥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싱가포르 등 선진국 자본은 물론 

중동·중국 등 신흥국까지‘바이 코리아’(buy Korea) 대열에 뛰어들었다. 대상

도 오피스빌딩에서 주택, 물류센터와 대형 개발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외

국 자본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부분은 서울 도심의 대형 오피스빌딩이다. 상대

적으로 공실이 적고 임대 수익률도 연 5% 안팎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국내 오피스 총 거래금액은 5조980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 자

본이 사들인 금액은 1조9275억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도 다양하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동과 동유

럽, 중국의 연기금과 금융회사도 한국 빌딩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피스빌

딩 시장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틈새 투자처로 눈을 돌리는 외국 자본도 생겨나

고 있다.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상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은 2010년 이후 국

내에서만 1조원이 넘는 투자금액으로 18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사들였다. 중국

계 자본은 국내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 뤼디그룹은 최

근 서울시에 상암동 DMC 초고층 개발사업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개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도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지

난해 3분기 기준 외국 개인의 국내 보유토지는 1년 전보다 5453건(34%)이 늘

었으며 보유면적도 233만㎡(약 22.4%) 증가했다. 

후 가장 높았고 전년대비 22.3% 올라 상승폭 또한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

권과 지방이 전년대비 각각 26.4%, 26.2% 올랐다. 유형별로는 기타상가가 평

균 2922만원/3.3㎡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 마곡, 판교 등에서 공급된 기타

상가들이 3.3㎡당 4000만원~5000만원 대에 공급되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공급물량을 권역별로 보면 지방 물량이 전년대비 49.4% 늘며 2년 연속 증가세

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신규 조성지 내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상가물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마곡지구, 위례지구 등지에서 177개 단지가 

공급됐다. 유형별로는 단지내상가가 34.4%, 근린상가가 33%로 많은 비중을 차

지했다. 마곡, 문정, 위례, 세종시 위주로 오피스텔 등의 공급 및 입주가 이뤄지

며 기타상가는 전년대비 59% 증가한 92개 단지가 공급됐다. 투자자들의 관심

이 집중되고 분양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양가 상승 현상도 동시에 나타났다. 

유통가 침체 그늘 짙어지고
국민들이 체감경기 악화에 지갑을 닫으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기업형슈퍼

마켓(SSM)의 매출이 모두 뒷걸음질 쳤다. 대형마트(-3.4%)와 백화점(-0.7%), 

SSM(-3.3%)의 지난해 전체 매출이 전년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대형마트는 4·4

분기 매출이 2.9% 줄며 지난 2012년 2·4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매출액 하락

했고 백화점도 3.3% 줄어 지난해 2·4분

기 이후 재차 매출액이 감소했다. SSM도 

4·4분기 매출이 3% 줄며 2013년 3·4

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 12월 대

형마트의 식료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4.1% 매출이 하락하며 4개월 연속 줄

었고 의류 부문도 4.7% 줄어 11개월 연

속 매출이 감소했다. SSM도 12월 비식품 

부문과 식품 부문 모두 매출 하락세를 이

어갔다. 백화점도 지난해 12월 여성정장

(-4%)이 3개월 연속 매출 부진을 이어갔고 여성캐주얼(-3.1%)도 하락했다. 반면 

편의점은 담뱃값 인상 소식에 유통가에서 유일하게 전년보다 매출이 8.3% 늘었

다. 담뱃값 인상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3% 

늘었고 담배 매출은 45% 급증했다.

작년 4분기, 오피스빌딩 투자‘러시’
지난해 4분기 오피스빌딩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펀드·리츠의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 전 빌딩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으로 모처럼 시장이 달아올랐다. 

작년 4분기 서울지역에서 거래된 오피스빌딩은 14개동, 거래면적은 약 40만5천

㎡, 총 거래금액은 2조4255억원이다. 대형 펀드의 오피스빌딩 투자가 두드러졌

으며, 오피스빌딩에 투자한 펀드는 18건으로 설정액은 1조899억원이다. 이는 지

난 4분기 전체 부동산펀드 설정액 규모의 42.0%를 차지한다. 4분기 신규 설정

된 부동산펀드는 총 73건으로 설정액 규모는 약2조5953억원이다. 국내외 기관

투자가의 대체

투자 확대 및 국

내 부동 산펀드

의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전 실

물자산 투자 증

가 영향으로 4

분기 펀드 설정

■ 매매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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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보다도 많은 것이다. 또 영국 전체로 확대하면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는 

8조7000억달러(약 9423

조8400억원)에 이르렀

다. 이 같은 런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성장은 최

근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부동산 투자붐에 따른 것

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부

자들이 런던 고급주택 매

입에 뛰어들면서 영국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2009년 이래 5년 새 1조5000억

달러 뛰어올랐다.

유럽 부동산 시장, 버블 우려’
유럽 부동산 시장 버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수익을 찾아 나서면서 전세계적으로 기록적인 규모의 현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최근 유럽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 

투자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가격 거품 형성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부펀드와 연기금, 아시아 보험사들이 가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부동산 시장은 자본으로 넘쳐나며 

이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 직접 매매 규모는 2180억 달러로 전기비로는 28%, 전년비로는 4% 급

증했다. 미주 대륙과 유럽이 이 같은 추세를 이끌었으며, 미국과 영국 경제 회

복세가 핵심 역할을 했다. 지난해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매매 규모는 21% 증가

한 26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 부동산 자산수요가 시장에 나온 매물 규모를 

넘어섬에 따라 가장 안전한 등급의 런던, 파리, 밀라노 등 주요 도시의 고급 빌

딩의 가격은 급등세다. 자산 가치 상승률은 수요를 크게 넘어서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세계 자산운용사, 부동산 개발업체, 임대업체들은 저가 자산을 

찾기 위해 유로존 주변국 같은 위험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럽 최고의 부동산 투자 및 개발 도시는 베를린, 더블린, 마드리드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 침체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시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약 75%가 올해 유럽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더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에‘기지개’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베트남은 작년 4분기 수도 하노이 지역에서 전분기보다 47% 늘어난 3천

99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노이 지역의 아파트 분양

실적은 모두 1만700여 가구로 전년보다 60%나 늘어났다. 특히 시장 일각에서 

투기적 수요마저 감지되며 아파트 분양이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

다. 작년 1분기 이래 아프트 분

양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

분양 물량은 감소했으며, 특히 

작년 3,4분기 분양 실적은 지

난 2011년 2분기 이래 최대 규

모이다. 최근 고가 부동산 미분

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이들 부

동산을 찾는 수요가 이어질 것

이며, 특히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관련 법률이 오는 7월 1일 자로 발

효되면 수요는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 부동산 동향

中 부동산 긍정 신호 있지만 침체 장기화 대비해야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분위기 전환은 역부족

이어서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70개 주요도시 신규 주택시장 동향은 지난해 초부터 지속

된 무거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중국 신

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4% 하락하는데 그쳤다. 11월에 기록한 낙폭 0.6%

와 비교해 가격 하락세가 진정됐다.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가격 하락폭이 낮아

졌다. 70개 도시 가운데 65곳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나타나 11월 67개 도시

에서 하락한 것 보다 상황이 개선됐다. 주택 판매량도 전월 대비 9% 증가해 처

음으로 반등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중국 중앙은행이 2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것이 효과를 내

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전환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중국 주택시장은 침체

돼 있으며 반등 신호가 약한 만큼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시장이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격 낙폭이 4.3%에 달

해 낙폭 2.5%를 기록한 10월과 3.6%로 집계된 11월보다 더 절망적이었음을 상

기시켰다. 중국은 시장에 공급된 주택이 재고로 쌓여있고 인구 증가세도 둔화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 당분간 시장 침체 분위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부동산 큰손들“뉴욕이 좋아”
뉴욕이 런던을 밀어내고 상업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도시로 다시

금 우뚝 서고 있다. 외국인부동산투자연합(AFIRE)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90%가 2015년 미국 내 자산을 유지하거나 좀 더 많이 보유할 예

정이라고 답했다. AFIRE의 회원들은 2

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

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투자하기에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나라로 꼽혔

고, 독일과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투

자자들은 미국을 자본 가치를 평가받

기 위해서도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지

목했다. 스페인이 2위를 영국이 3위를 

기록해 상위권을 기록했다. 미국 내에

서 가장 좋은 투자처로 손꼽힌 도시는 단연 뉴욕이었다.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이 그 뒤를 이었다. 초저금리 기조에 따라 해외 기관투

자가들이 최근 수년간 미국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이 지

역 상업용 부동산 시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집값, 브라질 경제규모 맞먹어
영국 수도 런던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규모가 지난해 브라질 경제와 맞먹는 수

준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모두 합친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지난해 2조2000억달러(약 2383조원)에 달했다. 이는 브라질의 

연간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치다. 런던에서도 집값 비싸기로 손꼽히는 

웨스트민스터 자치구와 켄징턴·첼시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가치 총합은 3450

억달러(약 373조704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35위 경제대국인 덴마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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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빌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0-2
[대지면적] 333㎡
[연면적] 1,226㎡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3년 01월
[매매가] 23억 
[특징] 제물포역세권 원룸 수익률 7%

대치동 MS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8-6, 13
[대지면적] 813㎡
[연면적] 2,983.02㎡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8년 01월 
[매매가] 145억원 
[특징] 더블역세권, 4차선대로변, 7년차신축, 급매

일경산업빌딩
[위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대지면적] 923.2㎡
[연면적] 8,230.47㎡
[건물규모] 지상12층 / 지하2층
[준공연도] 1989년 04월 
[매매가] 80억원 
[특징] 수익률 8.6%, 1호선 중앙역 2분 거리�

행당동 133-2 빌딩
[위치] 서울 성동구 행당동 133-2
[대지면적] 276.0㎡
[연면적] 194.07㎡
[건물규모] 지상2층
[준공연도] 2003년 08월
[매매가] 34억원 
[특징] 왕십리역 왕십리로 대로변

대학로 예술마당
[위치] 서울 종로구 이화동 139
[대지면적] 710.7㎡
[연면적] 2,491㎡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5년 10월
[매매가] 건물전체 96억원 / 5층제외 85억원 
[특징] 4개관(970석), 연극뮤지컬 전용 빌딩

광화문 가든플레이스 빌딩
[위치]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53
[대지면적] 1,097.2㎡
[연면적] 1,665.96㎡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4년 04월
[매매가] 230억원 
[특징] 광화문대로변, 면세점, 문화, 종교, 사옥, 급매
  

주안동 웰빙텔
[위치] 인천 남구 주안동 214-6
[대지면적] 164.3㎡
[연면적] 790.58㎡
[건물규모] 지상8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0년 06월
[매매가] 18억원 
[특징] 수익률 10%대의 투자가치 높은 건물, 주안역 도보 10분

종로구 인사동빌딩(13~15층)
[위치]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외 1필지
[대지면적] 2,087.5㎡
[연면적] 23,198.83㎡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상6층
[준공연도] 1992년 05월
[매매가] 43억원
[특징] 수익률 7% 이상, 투자수익용으로 적합

민족통일대통령빌딩
[위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89-20 외 4필지
[대지면적] 830.0㎡
[연면적] 7,247.7㎡
[건물규모] 지상14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08년 02월 (2010년 증축)
[매매가] 350억원 
[특징] 초역세권, 사옥용/공공용 빌딩으로 추천

[주]이알에이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 TEL 02-6003-5000 서울 강남. 백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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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읍천리 토지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405-6외 21필지
[토지면적] 26,746㎡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문화시설
[매매가] 50억원 
[특징] 바다와 접한 토지, 해양 전망이 수려함

쌍림동 3-1,3-2번지 토지
[위치] 서울 중구 쌍림동 3-1, 3-2
[대지면적] 69.1㎡
[건물규모] 지상2층
[매매가] 10억원
[특징] 퇴계로 대로변 위치
        일반상업지 신축시 5층 이상 가능

대치동 둥글집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3-18
[대지면적] 871.10㎡
[연면적] 402.76㎡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2년 06월
[매매가] 132억원
[특징] 한전부지 인근에 위치, 높은 미래개발수요 확보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위치] 서울 종로구 평창동 174-2
[대지면적] 555㎡
[연면적] 317.82㎡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3년 12월 (2004년 리모델링)
[매매가] 21억원
[특징] 북한산 기슭에 위치, 전면 북악산 조망, 품격있
는 정원

세종시 눌왕리 공장 
[위치]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8외 1필지
[대지면적] 63,418.6㎡
[연면적] 15,477.98㎡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5년 10월
[매매가] 200억원 
[특징] 조치원 산업단지 내 위치, 분할매각 가능

이천시 수광리 토지
[위치]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90-14외 4필지
[토지면적] 25,100㎡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매매가] 45억원 
[특징] 아파트, 주택부지 등으로 추천
        분할 매각 가능

포천시(시내) 신읍동 토지
 
[위치] 경기 포천시 신읍동 331-5 외 5필지
[대지면적] 8,495㎡
[용도지역] 도시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 
             성장관리권역
[매매가] 20억원 (분할매입가능/도면제공) 
[특징] 시내권, 토지관통도로예정, 다수 아파트 인접

남양주 토지
[위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112외 4필지
[대지면적] 6,724㎡
[매매가] 25억원 
[특징] 98번지방도에 접한 토지
        공장 및 물류창고 최적

[주]이알에이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 TEL 02-6003-5000 서울 강남. 백승희

자곡동 고급주택
[위치] 서울 강남구 자곡동 440-119
[대지면적] 309㎡
[연면적] 340㎡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6년 01월
[매매가] 31.5억원 
[특징] 세곡지구 인접 고급주택, 룸5, 화장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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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1-1
[대지면적] 462.5㎡
[연면적] 1,496.92㎡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9년 12월
[매매가] 74억 
[특징] 대치사거리 코너 인근 건물, 신축(리모델링) 추천 건물

태승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5
[대지면적] 612.5㎡
[연면적] 2,282.36㎡
[건물규모] 지상7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3년 06월
[매매가] 145억 
[특징] 선릉역 10분, 언주로 대로변, 사옥추천

방배 이수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2-1 
[대지면적] 500.8㎡
[연면적] 1,024.27㎡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78년 10월 
[매매가] 60억원 
[특징] 함지박사거리대로변이면, 근생및원룸 신축부지 개발물건

황학동 민족통일빌딩
[위치] 서울 중구 황학동 2487
[대지면적] 479.0㎡
[연면적] 4,558.52㎡
[건물규모] 지상16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4년 09월
[매매가] 220억원
[특징] 역세권, 동대문 쇼핑타운, 왕십리뉴타운 위치 

궁동건물
[위치] 서울 구로구 궁동 169-15 외 1필지
[대지면적] 967.3㎡
[연면적] 1,891.74㎡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6년 08월
[매매가] 47억원 (수익률 5.2%)
[특징] 대지면적 넓은 수익용 물건, 사옥용도, 교회추천

탕정 트라팰리스 (101, 201, 202호)
[위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09 중심상가
[대지면적] 186.75㎡
[연면적] 309.2㎡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9년 01월
[매매가] 34억 5천만원
[특징] 우리은행 입점 영업중 / 보17.15억 / 임 1천만원

예동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42
[대지면적] 296.2㎡
[연면적] 1,998.92㎡
[건물규모] 지상11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6년 12월
[매매가] 120억원
[특징] 수익률 5%, 2호선 역삼역 2분 거리

일산 메가시티 상가 1,2층
[위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76-20
[대지면적] 1,601㎡ 중 237.5㎡
[연면적] 15,539.7㎡ 중 2,376.4㎡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5층
[준공연도] 2003년 05월
[매매가] 40억원
[특징] 일산 뉴타운 내 유일한 상업지 상가

한창빌딩
[위치] 서울 송파구 송파동 47-6
[대지면적] 321.1㎡
[연면적] 1,246.14㎡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0년 12월
[매매가] 58억원
[특징] 백제고분로 대로 9호선 석촌역, 방이역(2016년 개통예정)

[주]이알에이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 TEL 02-6003-5000 서울 강남. 백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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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9
[대지면적] 501㎡
[연면적] 4,100.6㎡
[건물규모] 지상11층 / 지하3층 (해당층 3층, 5층)
[준공연도] 1992년 10월
[임대가] 보 1.1억원, 임 660만원 (평당전세가 450만원) 
[특징] 역삼역 1분, 테헤란로변 가장 저렴한 오피스빌딩

명륜동 빌딩 (건물 전체)
[위치] 서울 종로구 명륜2가 188
[임대면적] 262.7㎡
[전용면적] 762.59㎡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64년 11월
[임대가] 보증금 11억원 / 임대료 4,900만원 
[특징] 혜화역 도보 4분(대명거리 입구), 통임대 가능

분당 서현 현대프라자 5층
[위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6
[임대면적] 1,800㎡
[전용면적] 12,070.37㎡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4층
[준공연도] 1996년 05월
[3.3㎡당 임대가] 보 160만원 / 임 2.2만원 (협의가능) 
[특징] 서현역 초역세권, 중심상업 및 인근 주거밀집지역

중경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사동 739-16, 21
[대지면적] 1,139.6㎡
[연면적] 4,510.7㎡
[건물규모] 지상10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5년 01월 준공예정
[3.3㎡당 임대가] 보증금 90만원 / 임대료 7만원
[특징] 역삼역 3분, 신축, 주차 최강 (63대)

풍림빌딩 20층 일부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대지면적] 2,048.5㎡
[연면적] 41,365.1㎡
[건물규모] 지상20층 / 지하5층
[준공연도] 1985년 1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78만원 / 임대료 7.8만원
[특징] 테헤란로 대로변 단기 최적 오피스 초특가

K+ 메디타워 (전층)
[위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6 
[대지면적] 296.2㎡
[연면적] 2,922㎡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5년 02월 말 예정 
[3.3㎡당 임대가] 보증금 160원 / 임대료 10만원(기준층)
[특징] 2-7층,14,15층 병의원 근생용도 추천, 8-13층 업무용 가능

LG팰리스빌딩 (2층 전체)
[위치] 서울 마포구 서교동 165-8 
[대지면적] 3,636.7㎡
[연면적] 53,359.8㎡
[건물규모] 지상18층 / 지하7층
[준공연도] 1999년 07월 
[임대가] 보증금 2억원 / 임대료 1천만원
[특징] 홍대입구역 바로 앞, 전용면적 181.8㎡

우진빌딩 (2층 전체)
[위치]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41 
[대지면적] 552.1㎡
[연면적] 1,135.66㎡
[건물규모] 지상4층
[준공연도] 2010년 10월 
[임대가] 보증금 2억원 / 임대료 1,250만원 (관포)
[특징] 경복궁역 100m 초역세권, 전용면적 248㎡

TS대한제당사옥빌딩
[위치]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대지면적] 3,596.7㎡
[연면적] 32,306.81㎡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4층
[준공연도] 1991년 09월
[3.3㎡당 임대가] 보 58만원 / 임 5.8만원 (협의가능)
[특징] 잠실역 1분 역세권, 오피스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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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타워
[위치] 서울 강동구 상일동 502
[대지면적] 3,628㎡
[연면적] 25.729.43㎡
[건물규모] 지상13층/지하4층 (해당층 B1,1,2층)
[준공연도] 2014년 10월
[3.3㎡당 임대가(만원)] B1:70/7, 1F:200/20, 2F:100/10 
[특징] 강동 첨단업무지구 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근생시설

족마고우 (1층)
[위치]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78-31
[대지면적] 255.8㎡
[연면적] 660.95㎡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5년 11월
[임대가] 보 3천만원/ 임 260만원/ 권 6천만원(협의가능) 
[특징] 방배 카페골목 초입 주점 밀집지역에 위치, 인테리어 최신

태양빌딩 지하1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34 
[대지면적] 255.5㎡
[연면적] 1,996.5㎡
[건물규모] 지상12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8년 10월
[임대가] 보증금 6천만원 / 임대료 3백만원(조정가능) 
[특징] 강남역 초역세권, 현재 이자카야 영업중

포드 송파 전시장
[위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2-5
[대지면적] 525.9㎡
[연면적] 1,530.48㎡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12년 12월
[3.3㎡당 임대가] 협의
[특징] 신축 건물로 전시 판매장으로 최적

황학동 민족통일 빌딩
[위치] 서울 중구 황학동 2487
[대지면적] 479㎡
[연면적] 4,558.52㎡
[건물규모] 지상16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4년 9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5만원 / 임대료 6.5만원
[특징] 역세권, 동대문 쇼핑타원, 왕십리뉴타운 위치

나노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방배동 489-4 
[대지면적] 917.4㎡
[연면적] 4,016.5㎡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7년 01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50만원 / 임대료 5만원 
[특징] 1/2층 전시장 용도 / 현수막 있음

종로구 인사동 빌딩 (13층, 15층)
[위치]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외 1필지
[대지면적] 1,931.3㎡
[연면적] 23,198.83㎡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6층
[준공연도] 1992년 05월
[임대가] 보증금 2억1천만원 / 임대료 2,650만원
[특징] 수익률 7% 이상, 투자수익용으로 적합

태승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6
[대지면적] 612.5㎡
[연면적] 2,282.36㎡
[건물규모] 지상7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3년 06월
[임대가]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4만원
[특징] 선릉역 10분, 언주로 대로변, 사옥추천

어반벤치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8
[대지면적] 1,453.7㎡
[연면적] 18,653.2㎡
[건물규모] 지상17층 / 지하6층
[준공연도] 2013년 11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85만원 / 임대료 8.5만원
[특징] 테헤란로 대로변, 선릉역 1분, 최고위치


